
한미약품, 고혈압치료제 개발 전력
2002년 신약 개발에 140억원 투입방침 … 개량신약 집중연구

한미약품은 2002년 신약 개발비로 2001년다 52% 늘어난 140억원을 투입, 기존 항생제와 고혈압약보다 효능이

우수한 개량 신약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.
한미약품은 최근 개발한 개량신약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(HM-40010P)와 칼슘길항 고혈압치료제(HM-30020C)

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(前)임상시험을 2002년 완료하겠다고 1월28일 밝혔다.
기존 유망제품의 성분에 붙어있는 가용화염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것으로 시장성이 뛰어나다는 분석이다.
한미약품은 뇌내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민산의 정상적인 대사를 유도하는 후보물질을 2002년 선정해 2002년부

터 뇌졸중치료제 및 간질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전임상에 착수한다. 2001년 마무리하지 못한 3개 개량신약에 대

한 전임상시험도 계속 진행키로 했다.
탁솔(주목나무 껍질에서 추출)성분의 먹는 항암제 '오락솔'과 새로운 백혈구증식인자인 'HM- 10411'에 대한 전

임상을 2002년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.
벤처기업인 이매진과 함께 연구중인 내성 강한 그람양성균에 대한 항생제는 6월까지 전임상에 들어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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